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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도 전임찬양지휘자를초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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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15차 학습셔l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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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례식은 우리에게 물의 상징성을 보여준다. 구약은 ‘정 
결’ 을 주 앞에서 요구되는 거룩의 근본적인 상정으로 삼는다. 

물과 피는 부정한 죄를 씻는다. 히브리서 저자는 ‘여러 가지 
씻는 것’ (히 9:10, 레 8:5-6, 14:8-9, 15:5) , 특별히 피에 의한 

씻음을상기시킨다’ (E.P. Clowney의 ‘교회’ 中에서) . 

.t-"t o 1 '，\_ 1개소μ ，，，깨 ， (밴 7.7. 1:,) 베드로에게 찬송의 대상은하나님이셨고，찬송할 이유는그리스도의 죽음 

과 부활， 그리고 그에 따른 소망에서 우러나오는 믿음 때문이었다. 사도 요한도 찬송에 대한 견해에 있어서 
는 사도 베드로와 동일하였다. “내가 또 을스니 응 l놓 수1 0꺼|와 딴 우H~I- 딴 o I-~ ~와 HI 나 추|에|와 또 2. 7 ↓운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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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1- 1.- 1" (7끼 1 s: 1,).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폼을 맑은 

물로 씻었으나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자~' (히 10:22). 거룩함이야말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 

한 영적인 장소이다. 그래서 죄로 더럽혀진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물과 피가 인간을 
정결하게 씻긴다. 그리고 거룩의 옷을 입혀 하나님이 계신 거 
룩한 보좌 앞으로 데리고 나간다. 그러므로 세례는， 그리스도 

의 물과 피로 정결하게 씻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 
게 주어지는하나님의 은총의 통로이다. 

그리고 신약의 교회에 대한 정체성을 올바로 제시한 사도 바울 역시 다른 사도들과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t;.삼 I-~I 조나 응|니 L，L 곧 운~ I 주 O끼!우 2. ~ 1 ι오 ι1 0 1-IJ~7. 배1'， 1 2. ~ I !;. 5-- oto--1 1너 김놓셰 옥-'1 ~ !l-등 

I.! 1-"1''1 ~ l콕스초 수~ I써/1↑ l 복 주ι ，~/’ (0-:\ 1:,) 그리고그는한걸음더나아가찬송에대해 이렇게 언급했다. 

'7 꺼 11 초 。HI녁순 7. 1-7~ ~/7. 1 "{요 .3-끽 JF ι| 뜯a | JFoγ i7~01 -l H소 I-ik -\ JcHi-7‘ l ’깨U 0 1 는 사ttil7Zo | 

니 오14 년 1--i ι| 춘l7 l순 H[:"H, 1- '와 까11 /와 I.! 1- 'i차 노씨운조 서초 3-1-;:'，삽 1-"깨 L↑ ι| 석 l’ 1-꼼:..조 주1HI 노~HI 

"꺼 발|깨11 (0μ:I7-IQ) . 그는 오직 주의 뭇이 무엇인지 이해핸 자， 세상의 가치관과 삶의 양식에 취 

하지 않은자，그리고 성령 충만한자들이 시와찬미와신령한노래를부를수 있다고단호하게 못박아놓 

았다. 

오늘 찬양예배시간에 총 93명의 회원이 학습세례를 받는 
다. 학습 21명(남 11명， 여 10뺑， 세례 30명(남 16명， 여 14 

명) , 유아세례 31명(남 14명， 여 17명) , 그리고 입교 11명(남 2 

명， 여 9명) , 이들은 그 동안 학습세례공부에 참여하면서 기도 
로 준비해 왔다. 이들이 학습세례식을 통해 진정으로 그리스 
도의 피로 말미암은 죄사함의 확신과 감격을 누리도록 기도 
해주시기바란다. 

이러한 찬양의 갱신을 위하여 교회는 ‘전임찬양지휘자’ 를 초빙하기로 하였다. ‘충현교회’ 의 회원이 되 
어 모든 공예배 및 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교회의 영적 분위기를 함께 공유하고 전적으로 찬양에 헌신 
할 이들에게 창양대의 지휘를 맡기기로 한 것이다. 즉 찬양의 가사는 믿음의 고백이며 찬양의 곡조는 믿음 
의 진통임을 확신하면서， ‘음악’ 과 ‘믿음’ 이라는 두 개의 범주 앞에서 단호하게 ‘믿음’ 에 확신을 두고서 믿 

음으로 반웅하는 찬양대를 세워나갈 것이다. 따라서 모든 찬양대원들은 믿음의 중인들로서 사도들의 신앙 
을 진정으로 고백하며， 자신의 삶 전체가 그리스도께 제물로 드려지는 순교적인 삶을 살ó}가는 者들이요， 
모든 달란트를 주께 드리고 오직 주만을 높이는 찬양대원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아무쪼록 충현의 모든 

성도들은 쿄회가 신령한 예배를 위해 초벙할 찬양지휘지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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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제 사십 년 십일 월 그 달 초 일 일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 

에게 주신 명령을 다 고하였으니"(신 1:3) 이스라엘이 거친 광야에서 방황한 지 어느 덧 2개월 모 
자라는 40년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리셨던 형벌의 시간이 점점 끝나고 있었다. 이 
스라엘에게 주어진 이러한 형벌은 저주가 아니랴 사료봐는 백성을 흥받 공의로우심과 신실하심에 

입각한 단호한 의재意좋j였다. 01저| 모세는 가나안 땅 맞은 펀 모압 평지에 이르러 이스라엘 백 

성들에게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세 편의 설교를 하게 되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삼십팔 년 동안이라 이 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중에서 다 멸절되었나니"(신 2:14). 이스라엘의 기 
나긴 방황은 가데스 바너10뻐|서 있었던 정탐문들의 보고와 백성들의 불신으로 인한 물순종 사건 

때문01었다 이 방황의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 한 세대가 모두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였다 
“구하용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 

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의 연고로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씌 산쪽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 
남북을 바라고 네 눈으로 그 땅을 보라 네가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래(신 3:25-27), 하 
나님께서는 ‘신’ (Shin) 광야에서 자신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모세조차 약속의 딩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대민 20:12) 그러나 모세는 약속의 땀 가나안이 눈앞에 보이자 그곳을 밟게 해 달 
라고 간구하였다. 이것은 자신을 위해서 했던 처음01요 마지막 기돼|목이었다. 하지만 하나님께 

서 단호한 태도로 거절하셨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의 가 

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대(신 4:끼.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지극히 못난 죄인들과 

함꺼| 하셨다. 비록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지만 지금까^I 자기 인생과 이스라엘의 주 
인이 되셨던 하나님을 선포하였다. 불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 늘 장막에서 이스라엘 

을 만나주셨고 응답하셨던 하나님 진실로 그분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께서 호랩 산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 

즉 너희는 김이 삼가라. 두렵건대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아무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되 남자의 형상이라든지， 여자의 형상이라든지 땅 위에 있는 아무 짐승의 형상이라든지， 하늘에 
나는 아무 새의 형상이라든지 땅 위에 기는 아무 곤충의 형상이라든지，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아무 
어족의 형상이라든지 만들까 하노라"(신 4:15-18). 모세가 과거에 하나님께서 호랩t뻐1서 이스라 
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금 선포하고 있다. 생ζk해 보면， 하나님께서 호랩t뻐l서 명렁하셨 

을 때，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들은 모두 어린아이들이었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들의 부 
모들이 우상을 만들고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는 것을 본 세대들이었다 그 

래서 모세는 다시금 그들의 부모들이 걸었던 우상숭배의 길을 걷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우상| 그것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돼|는 ‘너희는 갚이 삼가라’ 라고 탤}고 

있다. 도대체 그들의 부모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이유가 무엇이었던가? 그것은 듣기는 했으나 

보지 못한 하나님을 소유하려고 했기 때문이다스스로 계신 장조자 를 기어이 눈으로 보이야 믿 

겠다는 어리석은 피조물의 우둔힘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효념}신 하나님을 자신들이 만든 

조그만 형상 속에 가두려는 인간의 교만함이 발동했기 때문이대출 32:8).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신 4:29). 새로운 세대인 이스라엘을 항하여 새로운 영렁이 내려지고 있다 비록 
세대는 바뀌었어도 하나님의 뭇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모세는 너희들의 부모들의 실때를 기억 
하고， 쟁} 들어갈 약속의 땅에서는 반드}.. I ‘네 하나님 여호와’ 를 구할 것에 대해 심ζF하게 경고 

하였대신 4:25"-'26) 그리고 口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뼈 그를 구하면 반드시 만나게 될 것이라 
고 약속을 갱신하고 있다. 잘 기억하래 모세는 ‘네 하나님 여호와’ 를 구하라고 했다 마음을 다하 
고 성품을 다하여 ‘그’ 를 구하라고 했다.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네 하나님’ 그분 자체 
라고 했다 만일 우리에게 잠된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성품과 신성 그리고 장조주이시며 보호자 
되심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분명히 어떤 곳이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진짜 목적이 하나님 자처|가 아니라 병 낫는 것， 사업과 
인생의 성공 등 이러한 세상적인 것들이라면 그러한 것들이야말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가장 심각 
한 현대의 우상이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구할 때， 그가 진정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가? 그렇다! 우리가 그를 
구하면 장조주이신 하나님을 발견할 뿐 아니라， 말씀하시며，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 
이다. 그리고 구원의 증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삭개오를 기억해 보라 주께서 
는 절대로 그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다 사마리아 여인도 생ζ념H 보라. 하나님이 그 뜨거운 햇빛 

아래에서 그녀를 기다려주시지 않는가? 그래서 본문은 죄인을 만나주시려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인생을 허탄한 우상에서 돌이쳐 참된 구원의 길을 걷게 하시려는 진리와 생명의 약속이다 “너희 
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흘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π(사 55:6-7)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렘 
29:1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롬 10:13). “저희는 잠시 자기의 뭇대 
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 

라’때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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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mon for next week 

Arise, let US go from here 

(John 14:30-31) 

‘'1 will not speak much more with you, for the ruler of the world is coming, 
and he has nothing in Me; 

but that the world may know that 1 love the F ather, 
and as the Father gave Me commandment, 

even so 1 do. Arise, let us go from here." 

Tn~여ay’s Bible verses we hear Jesus' 

...I..voice say, “와ise， let us go from here." 

He was s야뼈ng to His disciples at the 

close of their last meal together. At the 

time, the disciples were enjoying the 

godly instructions and encouragements 

Jesus was giving them. Jesus ’ ending 

words meant that their special 

conversation was over. For Jesus, His 

words si맹ified the start of su:ffering and 

His irnpending death. Even though we 

may 마ld or experience sweet, happy, - or 

pleasant places, we cannot hold on to 

them. We have to get up and go because 

we have not yet 따rived at our etemal 

home. There’s no place on this earth that 

is etemal. Jesus’ words resound with the 

voice of victory. Our Lord asks us to 

march on because this earth offers no 

lasting place or truly inviting places. For 

Hirn, as well as us, we must move on 

towardGod’s 명ory: 

Jesus knew that persecution, su:ffering, 

and death aw.밍ted Hirn. Yet He still got 

up and left His comfortable 

surroundings. He obeyed His Father’s 

command, “but so that the world may 

know that 1 love the Father, 1 do exactly 

as the Father commanded Me. Arise, let 

us go from here" (v. 31). Jesus willingly 

followed 1퍼s Father’s way. Even though 

the whole world would forsake 1퍼m， He 

movedinGod’s direction. He didn’thide 

from persecution or escape from 

suffering, but proclairned His Father ’s 

W퍼. His desire was to pll얹se 1퍼s Father 

and bring glory to His name so that all 

heaven and earth would know God ’s 

greatlove. 

Jesus specially told His disciples, “I 

will not speak much more with ybu, for 

the ru1er of the world is coming, and he 

has nothing in Me" (v. 30). Jesus was 

ready to meet the enemy. He was 

prepared for the test, ‘'he has nothing in 

Me". He was a doer of the will of God. 

Just look at the whole ofJohn 14. You 

find expressions, ‘'1 go, 1 will come ag머n. 

1 will do it 1 pray. Arise, let us go from 

here." Jesus is doing the will of God' He 

told 많 이scipl않， ‘T 빼 nots야akmuch 

more with you". In essence, Jesus was 

saying that He wasn’t going to talk the 

talk, but He was going to walk the walk. 

His actions expressed His love. He 

wanted to achieve our salvation. He 

couldn ’ t rest till redemption was 

complete, “who for the joy set before 

Hirn endured the cross, despising the 

shame, and has sat down at the ri방lthand 

of the throne of God" (Heb. 12:2). 

Amen! 

Like Jesus, we too must get up and go 

forward. We can’t sit and cry over our 

circumstances. We have to stand and 

move on (see Ex. 14: 15). The call 

onward is to encourage believers. We are 

바st called out of this world and into His 

grace (see 2 Cor. 6: 17). From there, we 

are to live separate from the world and 

joined to Christ (see Heb. 13: 13). We 

must take our cross and follow Hirn. Just 

asIρt and his family were instructed not 

to look behind them but to move forward 

in escape for their lives, so, too, we must 

move forward (see Gn. 19:17). We truly 

need to forget what lies behind us and 

reach forward to what lies ahead (see 

P비1. 3:13). God’s presence is before us. 

We just need to go. Jesus commanded 

His disciples, “Go into all the world and 

preach the gospel to all creation" α1k. 

16:15). 

Paul said, “ For 1 am already being 

poured out as a drink offering, and the 

time of my departure has come" (2 딘m. 

4:6). Paul viewed his death as pouring 

out his life as an offering to God. He just 

kept going even thou양1 death was near. 

Where are you going my friend? If God 

calls you immediately, do you know 

whether you ’re going or staying? Like 

Jesus said, “Arise, let us go from here". 

What a wonderful statement Jesus went 

from the Lord’s Supper to the garden of 

Gethsemane. He was dying there. His 

desire was to go God’s way. Let’s follow 

Jesus Christ and remember that our 

etemal place is in heaven not here.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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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일 설교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김성관목사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링하는 것과 아벼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떠나야할이유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라 여기 

를 떠나자”라고 말씀하시는 예수의 음성을 듣습니 

다. 예수께서는 마지막으로 나누는 만찬의 시간이 

끝나갈 무렵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때 ， 

제자들은 예수께서 자신들을 향하여 말씀하셨던 

신령한 교훈과 격려로 인하여 기뻐하고 있었습니 

다. 그러나 예수의 마지막 말씀은 제자들과의 특별 

한 대화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습 

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자신이 고난받 

기 시작할 것이며 ，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의미하 

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비록 그리스도인들이 때 

때로 달콤함과 행복함， 또는 즐거움이 가득한 장소 

를 발견하거나 경험할지라도， 그러한 것들을 붙들 

고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뭇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일어나서 떠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영 

원한 본향에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에는 영원히 머물 수 있는 장쇼카 없습니다. 예수의 

말씀은 승리의 음성으로 울려 퍼집니다. 우리의 구 

주께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갈 것을 요청하십 

니다. 그것은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구적 ‘ 

이거나 진실한 초청의 장소로 제공할 곳이 없기 때 

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 

광스러운 나라를 향하여 일어나 가야 합니다. 

하냐닝을향한발걸음 
예수께서는 박해와 고난과 죽음이 자신을 기다리 

고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벌 

. 먹 일어나서 안락한 주변을 떠나셨습니다. 그는 하 

늘에 계신 아버지의 명령을 순종하셨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휩뜯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 

로 행핸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 

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31절). 예수께서는 

의지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 

으셨습니다. 비록 세상 모든 것이 그를 버릴지라도， 

주께서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곳을 향하여 발 

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그는 박해를 피하거나 고난 

을 모면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에 그의 아버 

지의 뭇을 선포하셨습니다. 그의 의지는 하늘과 땅 

의 모든 것들01 하나님의 큰사랑을 알게 하파， 하 

늘에 계신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려는 마음으로 불타오르셨습니다. 

섭자가의걸 
예수는 특별히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 

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 

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저는 내 

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30절) . 예수께서는 원수를 

만날 각오를 하셨고， 점점 다가오는 시험을 맞이할 

준비를 하셨습니다.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 

니 주께서는하나님의 뭇을행하시는분이셨습니 

다. 지금 즉시 요한복음 14장 전체를 살펴보십시 

오. 여러분은 이러한 표현들을 발견할 것입니다 

“내가 갈 것이다. 내가 다시 오리라. 내가 그 일을 

행할 것이다. 내가 기도한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 

나자’ .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뭇을 행하십니다. 예 

수께서는 제자들에거l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질 

적으로，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십자가의 길에 대 

해서 말로하지 않고， 그 길을 몸소 걷게 될 것을 의 

미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취하신 행동은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우 

리의 구원을 성취하고 싶어하셨습니다. 그래서 주 

께서는 구속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결코 쉴 수 

가 없으셨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챔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 

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 

12:2). 아멘! 

뒤에것은잊어벼리고 
예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신 것처럼， 우 

리도 반드시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처한 환경을 탓하며 앉아서 울고 있을 수 없 

습니다. 반드시 일어서야 하며 발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출14:15 참고) . 그랜로 앞을 향하여 빼 

가라는 소명은 신지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처음에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고혐:17). 이 은혜의 장소에서 우리는 세상으로부 

터 분리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연합됩니다(히 

13:13 참고) . 우리는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그를 따 

라야 합니다. 롯과 그의 가족이 목숨을 건지기 위해 

서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으로만 나아가라는 지시 

를받은것처럼 ， 우리 역시 앞을향해서만웅직여야 

합니다(창 19:17을 보십시오) . 우리는 진실로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놓여진 것을 향하여 달읍질 

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벌 3:13). 하나님의 임재 

하심은 우리들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즉시 일어나 

야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전파하 

랴’(막16:15). 

주닝을따라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 

다’ (팀후4:6). 바울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 

께 자신의 생명을 제물로써 쏟아 붓는 것으로 여겼 

습니다. 그는 비록 죽음이 임박했을 때에도 믿음의 

달음질을 계속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당장 부르신 

다면， 자신이 믿음의 달음질을 하고 있는지 또는 주 

저앉아 있는지 아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처럼 자신을 향하여 “일어나라 여기를 떠 

나자’라고 말하십시오.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언급 

입니까? 예수께서는 만찬의 식탁에서 켓세마네 동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죽으셨습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길을 가는 것이 

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릅시다. 그리고 

우리가 거할 영원한 곳은 하늘에 있으며 이 땅위 에 

있지 않다는 것을 기 억합시다.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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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르는 성경에서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은 끊임없이 물어봐 밤샘도 수없이 
해야만 했다. 그래서 내가 그만 하자고 말 
해야 할 때가 더 많았다. 그리고 내가 대답 
하기 곤란하거나 모르는 부분을 물어볼 때 
도 많아 난처해지기도 했었다. 그러나 여전 
히 자기는 기독교에 대해서는 궁금할 뿐이 
며 무슬림이라는 것을 강조하곤 했다. 
그런데 ‘압둘라호프’ 가 올라온 것은 내가 
오마르와 계시록을 공부할 즈음이었다. 압둘 
라호프는 학교를 다니기 위해 잠 잘 곳을 구하 
고 있었다. 나야 당연히 얼마든지 같이 살 준 

권요셉 (평신도단기선교새 

론 내가 답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었다. 그럴 때연 그들은 나 
를 크리스천 아니냐고 놀려댔지만 그리 듣기 싫은 말은 아니 
었다. 다만 나 스스로 내 자신이 한심해지곤 했다. 그리고 신 
학공부의 필요성을 느꼈다. 
압둘라호프가 입학을 위한 서류 준비를 위해 ‘집’ 으로 내 
려가야 했다. 압둘라호프가 떠나고 얼마 후， 지방 전도 여행 
차 오마르와 함께 오마르의 집에 들렸다. 압둘라호프와 반 
가이 인사를 했고， 다시 만난 오마르의 가족들도 그지없이 
반가웠다. 그러나 알 수 없는 벽. 이슬람으로서의 그들만의 
지존심이 만들어 내는 이질감 때문에 다소 불편하였다. 그 
래서 오래 머무르지 못하고 떠날 준비를 했다. 그렇게 작 
별인시를 하려는데 오마략} 날 불렀다. 오마르가 부른 
장소에는 오마르의 아버지를 제외한 오마르의 가족 20여 
명과 압둘라호프와 그의 형 이 있었다. 그들은 예수의 이 
야기를 듣기 위해 모였다고 했다. 오， 이런， 하나님 감사 
합니다. 이곳의 종교법은 한 사람에게 친구로서 종교를 

비가 되어있었다. 그러나 압둘라호프는 ‘파키 
르’ 의 아들 아니겠는가? 돈이 궁하지는 않았다. 
그는 자신의 집을 곧 구했고 입학 시험준비를 
했다. 하지만 혼자 산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겠는가? 30여 명에 달하는 대가족 속에서 살다가 
혼자 살려니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 쉽지는 않았 
으리라. 그는 거의 매일 집에 놀러왔고 자연스럽 
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 압둘라호프에게 

r쿄사 이야기하는 것은 괜찮지만 여러 명에게 전도하는 것은 
오마뭘i권요셉평신도단기냐μ、 금지하고 있었다. 이미 이 전에 다섯 명에게 전도하다 

는 다시 기독교의 개념 , 예수가 누구인지부터 이야기해야 했다. 그러나 나는 그를 지 
켜만 볼 수 있었다. 오마르가 아주 자상하고 성실하게 어깨까지 으씀거려가며 전해 
주었71 때문이다. 가끔 내가 나서야 할 부분도 있었다. 압웰호프는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능력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를 물었다. 오마르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나에 
게 눈을 돌렸다. 내가 이야기를 시작하면 그들은 연인의 이야기를 경청하듯 했다. 물 

가 종교경찰에게 끌려갔던 경험이 있던 터라 여러 명이 있는 곳에서는 아무리 입 
이 근질거려도참고 있었는데， 이게 웬 횡재인가. 이 많은사람들이 복음을듣겠다고 
앉아 있으니 . 물론， 그 모임은 오마르의 강요에 의해 모여진 것으로 내가 아무리 목소 
리 터져라 외쳐봐야 웃음거리밖에 안 될 상황이었다. 그러나 기쨌다. 오마라 성장 
하고 있다. 그는 자71 가족들에게 복음을 들려주고 싶었던 것이다. 선교사와 같이 살 
기 때문에 경계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런 우려를 버 리고 가족들을 모았던 것이다. 그날 
밤은잠못 이루고오마르와 이야기를나눴다 . 

• • • • • • • • • • • • • • • • • • • • • 
세계과(3 

언(神)용 잊다 

인간은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다. 악은 본래적 인 존재가 아니다. 악은 악하지 않 
은 어떤 것으로부터 변형된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선이라고 한다(이것에 대한 논의 

는 세계관 5편을 보라). 그렇다면 절대 선은 무엇인가? 모든 악한 것들이나 변형된 것 
들이 그전의 모습을 보여주는 %의 절대적 기준이다. 그것을 어떻게 부를 것이가? 
이것이 소위 말하는 형이상학적 탐구이다. 철학은 이것을 밝히기 위해 모든 수단을 
통원했다. 그러나 아직도 그 답을 모른다 라파엘로(Raphael)의 그림 ‘아테네 학당’ 
을 보면 학당을 걸어나오는 두 사람이 보인다. 플라톤(P!aton)은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고 아리스토벨레스(Aristoùe)는 손바닥을 펴서 땅을 가리킨다. 철학의 혼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그림이다. 결국 그들 누구도 신의 존재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했다. 
악은 물질이 아니다. 따라서 악은 가만히 있지 않는다. 또한 악은 추상적이지 않 

다. 악은 구체적으로 활동한다. 악은 인격적이며 의지적으로 활동을 한다. 내 안을 
보라. 악한 생각， 악한 감정들을 누루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가? 누가 악을 
비활동적이며 고정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악은 의지적으로 웅직인다. 따라 
서 악을， 무시하거나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한다면 잘못 판단하 
는것이다. 
선 또한 단순히 물질적인 것이 아니다. 선은 악이 변형되기 전의 원형이다. 악이 

선에서 변형된 것이라변 의지적이거나 인격적인 것은 선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인 
격적이며 의지적으로 웅직이는 절대선. 당신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를 것인가? 세 
상의 모든 부정적이고 악한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 가야만 하는 절대적 기준이 단순 
히 물질적인 존재라면앞뒤가맞지 않는다. 의지적이고자발적으로움직이는절대적 
인 존재는 세상을 존재하게 하고 악으로 인해 파멸되지 않도록 한다. 그런 존재카 없 
다면 세상은 벌써 악으로 인해 파멸했을 것이다. 이 존재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다. 
만약 그런 존재가 물질적인 것이라면(유물론적으로 볼 때) 신이 될 수 없다. 신이란 
스스로의 판단을가지고 인간과자연의 한계를 넘어서 움직이는존재이다. 
정리한다면，선은모든왜곡된것들의 원형이다. 선은물질적인존재가아니다. 인 
격적으로， 의지적으로 웅직이는 절대적 존재는 신(神)이다. 기독교에서는 그 신을 하 
나님이라고 한다. (다음 주에 계속) 

(안창덕목새 

3ε방전도으l 하루 
오 혜 옥 (집사， 10교구) 

지난 10일 수요일， 구역장 훈련을 마치고 우리 10교구 
여전도회 전원은 잠원동으로 노방전도를 나갔다. 그 동안 

.~~깐 / x 틈틈이 기도하며 준비를 하여왔으나 아침부터 날씨가 흐리 

鐵칙‘ 더니 가랑비까지 내려서 심히 걱정스러웠다 
I훌훌￡i웬L j ~ 꽃은 날씨라 그런지 주변이 한산하고 조용하여 우리는 건 

너편 고속터미널로 자리를 옮겼다. 저 많은 사람들 속에서 

뽑훌않ru...':..f. \ 과연 어떤 분을 만나게 해주실까 사뭇 기대하면서， ‘주님， 
먼저 그들의 마음 속에 임재하여 주소서 . 입술로 시인하게 

하소서’ 라고 기도하며 또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의지하며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였다. 
잠시 후 유난히 기운이 없어 보이는 한 분이 눈에 들어왔다. 가까이 가서 “예수 믿 
으세요”라고 하였더니 “네”라고 서슴없이 대답하는 게 아닌가? 그분에게 복음을 전 

하던 중， 큰 수술을 하시고 천안에서 이곳까지 통원치료를 다니신다는 것을 알게 되 
었다. 본인은 주님 영접을 원하지만 그 동안 제사문제로 망설이고 있었다고 하면서 
당장 결신하는 모습을 보고 이미 주님께서 예비하신 분이셨음을 알 수 있었다. ‘주 
님 , 이분을 권능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소서’ . 확신하면서 연락처를 메모하였다. 
또 급히 다른 영혼을 찾아나섰는데 ， 한분께서 다가오신다. 
“집사님 ! 한때 저의 가정에 평안과 사랑과 감사가 충만하였으나， 바깥 세상이 좋아 

서 주님을외면한지 벌써 몇 년째입니다. 지금은가정이 흔란에빠지고힘든생활속 
에서 고통을 받고 있으나， 주일은 물론 새벽제단을 사모하면서도 행하지 못하고 있 
습니다 하고하소연하며 우리에게 간절히 기도를부탁하신다. 알고보니 전에 직분 
까지 맡으셨던 분이었다.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에 지금도 날마다 기도드리고 있다. 
실로 어리석고 나약하고 미련한 우리 인간이기에 한 순간도 방심할 수 없음을 체 

험하게 해 주신 주님이셨다. 그 동안 몇 번의 농어촌 전도를 다니면서 모든 일에 준비 
와 행함과 인도하심을 알게하신 주님.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언제 어디서나 전도해야 
하는 사명 주시고 한 영흔， 한 영혼을 대할 때마다 나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는 주 
님. 올해도 벌써 며칠 남지 않았는데 이 게으른 자의 전도 보고서는 어떻게 올려야만 
할까요? 나태하고 교만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남은 기간에도 열심히 진리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차고 넘치는 보고서가 되도록 말입니다 
감사하고 은혜로우신 주님 . 그날 우리와 손잡은 모든 분들을 위해 주님의 이름으 
로기도할수있는특권을주심에감사드립니다.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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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른 이야기 - 신혼기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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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킹훗 q，tti~~’ 1~송 
정인욱， 이혜경 부부 (신혼가정부) 

가을 빗소리와 함께 극동방송에서 흘러나오는 찬양올 들으 
면서 평온함을 느낀다. 방송에서는 가정의 화목을 이야기하고 
있다 ‘가정’ 에 대해 결혼 전부터 많은 소망올 품은 터라 방송의 
내용이 가슴 속 깊이 와 닿는다. 

맡은 일에 열심히 봉사하는 남편과 3살 된 귀여운 아들을 둔 이 
제 결혼 4년차 된 나의 모습은 모든 면에서 매우 안정적이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소망을 품기보다는 현실 속에서 힘들어 했고 신앙생활의 
만족이 없었다. 지금은 신앙생활 여건이 좋아졌지만 매일매일 집안 일을 하고 

아이를 돌보느라 잠시 틈도 없었고， 피곤이 누적되어 성경말씀을 깊이 묵상할 시간도， 기도할 시간도 없었 
다. 주일에 교회를 가도 아이를 쫓아다니느라 갈급한 나의 심령은 채우지 못한 채 되돌아오는 무의미한 생 
활의 연속이었다 
나는 이러한 생활이 모두 남편의 기도부족이요， 날 도와주지 않은 탓이라 생각하고 매일매일 남편을 보 
면서 “왜 좀더 내게 잘해 주지 못할까? 왜 좀더 집안 일을 도와주지 않을까? 왜 좀더 가정을 위해 기도하지 
못할까?왜 좀더 ... 왜 좀더 ... 7’ 이런 불평이 온 마음에 가득하였다. 남편에 대한 답답함과 짜중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던 중， 신혼가정부 목사님과 교구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의 남편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 
신지를 깨달을 수 있었고， 하나님은 남편을 미워했던 나의 모습을 보여주시며 나로 하여금 가시방석 같은 
그자리에서 회개하게 하셨다. 결국나와하나님의 사이를막고 있었던 것은나의 죄 때문이요마리아와 
같이 분주한나의 모습 때문이었던 것이다. 아이가잠깐잘 때나잠시 시간이 날 때면집안 일하기에 급급 

하였고， 무릎 꿇고 기도하기보다는 편하게 쉬기를 원했던 나의 모습이었다. 결국 영적 황폐가 생활의 황폐 
를가져왔던것이다. 
낯선 서울， 아는 사람이 전혀 없는 충현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은 나를 무척 이나 외롭고 힘들게 하였다. 예 

전에 같이 기도하던 친구들이 자꾸만 보고 싶고 함께 교제 나누던 사람들이 그립기만 하였다. 그러나 하나 

님께선 이러한 나의 마음을 아시고 내 주위에 신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신흔가정부의 자매들과 

구역식구들을 든든하게 붙여주셔서 나의 무너짐을 막고 계셨다. 주일마다 같이 공부하고 교제 나누면서 
서로의 어려운 점을 이야기하면서 힘이 되어주었다. 

남편이 처음 교회 생활하면서 형제들과 서로 교제하고 일하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때 나의 이기심 

과 성급함이 얼마나 내 눈을 어둡게 하였는지를 깨달을 수 있었다. 그런 나를 지켜보시던 하나님께선 얼마 
나 답답하셨을까? 눈가리개를 걷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사랑에 죄송스러운 마음까지 든다. 한 주일 
보이지 않으면 서로 걱정해 주는 신흔가정부 가족들이 아름다워 보이고 충현교회에 이런 부서가 있는 것 

을 감사하며 이 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결혼 전 나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신실하고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린 

다. 

주않희 g힘| 

정준홍， 박정윤 부부(신흔가정부) 

주은이는 백일 지난사 
랑스러운 우리 딸이다. 주 
은이의 이름을 풀이하면 주 
님의 은혜라는 뭇이다. 주 

님의은혜를늘기억하며살 
라고 남편과 함께 지었다. 

주은이를 낳기까지 자녀를 기다린 3년은 하나 

님의사랑을깨달아가는기간이었다. 지금은그 
3년의 세월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안다.3년의 
세월을 통하여 늘 우리 가정 에 향하신 하나님의 
뭇을 알게 되었고， 또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 
다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은 늘 생명을 주시 
기를， 영혼을 살리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진살 
로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동안의 결혼기간 
은하나님이 원하시는가정에 대해 남편과함께 
기도하면서 고민하기도 하고 목사님 말씀을 통 
하여 자녀양육에 대해 생각해 보는 참으로 귀한 
시간이었다 

하루 하루를 감사하며 살。}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으며 주님께 찬양드린다. 

서로사랑하라 

박 소 연 (집사， 신혼가정부 교사) 

결흔한지 한참이 지 
나， 신혼초부터 지금까 
지 우리가 지내왔던 모 

‘ 습들을 돌이켜 보면서 

하나님께서우리가정에 
대해 원하시는모습을성 

경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혼과 가정의 우 
선 순위를 알지 못해 서로에게 상처를 준 것을 
늦게나마 사과하며 위로해 줄 수 있었고， 섭섭함 
과 체념이 아니라서로 이해하며 대화하는방법 
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께서 저희 가정을정말사랑해 주심을깨달을수 
있었습니다. 좀더 일찍 이런 기회가 있었다면 서 
로에게 부끄럼도 덜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 
름다운 가정으로 빨리 설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웅도있습니다. 

믿음의 가정들죠차 너무나 많이 깨어지고 상 
처 받는 요즈음， 우리 교회의 모든 젊은이들이 
각자가 먼저 믿음의 혼수를 준비하며， 믿음의 배 
필을만나，서로돕는배필로써하나님을가정의 
주인으로 섬기는 가정을 이루어， 각 가정마다 감 
사와 찬송이 넙치는 작은 천국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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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증과 니눔 

I 인물중심의교회사순려| 1 워l슬러 

올더스제이트 

존 웨슬리는 1703년 새무얼과 수잔나 웨슬리의 19자녀 중에 15번째로 태어났다. 웨 
슬리의 부모는청교도의 자손들로서，신앙의 핵심으로하나님 자녀의 내적 중거의 경 
험을 자녀들에게 가르쳤다. 
그러나 내적 증거의 체험을 이해 못한 웨슬라는 엄격한 도덕생활을 실천함으로 하 

나님 앞에서 바로 되파 하였다. 얼마나 도덕적으로 노력했던지 그는 주일 성수， 금 
주는 물론이고 사람들과 쓸데없이 사귀는 것， 부녀자들과의 노닥거림이나 게으름을 
피하려고 하였고 불순한 생각조차 피하려고 몸부림쳤다. 항상 성경을 묵상하고 있었 
고 모든 중요한 일은 반드시 기도한 뒤에 행하였다. 교회의 가르침과 교리에는 무조 
건복종하였고교회 의무는특별히 충실히 이행하였다. 이렇게 올바르게 살려고아무 
리 노력해도 웨슬리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었다. 
진리는 예상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깨달아졌다. 신앙문제로 오래 고민하던 웨슬리 
는 우연히 올더스게이트란 거리의 한 교회 예배에 참석하였다. 메마른 심정으로 앉아 
있을 때 어떤사람이 읽는루터의 로마서 강해의 서문이 들렸다. 

“9시 15분쯤이었다. ‘하나님께서는그리스도를믿는믿음을통해서 사람의 심령에 
변화를 일으키신다’ 는 루터의 고백을 들을 때 내 심령은 이상스럽게 뜨거워짐을 느 
꼈다. 니눈 이때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확신을 얻었다. 그리스도께서 내 죄 ， 정말 내 죄 
를 없이하셨고나를죄와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셨음을확신하게 되었다’ . 
후에 적은 그때 심정이다. 이제는 자신의 노력으로 선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를 믿음으로 선하다고 인정받는， 하나님이 만든 새 진리를 터득한 것이다. 이 믿음으 
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웨슬리는 완전한 믿음과 확신을 가 
지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까7’ 이것이 웨슬리의 

평생 설교의 주제였다. 말년에 그는 “올더스게이트의 체험은 내게 믿음만이 능력의 
원천임을 가르쳐 주었다. 지나간 50년 동안의 경험은 이것이 사실임을 의심없이 증명 
해 주었다”라고 회상했다. 

그는 바울처 럼 그리스도를 찾고 그의 안에서 발견되는 완전한 의를 얻고 싶어했다. 
그것은 자신의 선함으로 얻는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하 
나님의 의였다. 그리스도를믿는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공로를통해서 
내 죄는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화해가 된 것에 대한 확고한 신뢰와 확신이다 한 걸 
음더 나아가서 신앙의 본질은선자의 마음속에살아서 사랑하시는하나님의 임재에 
대한즉각적이고의심없는확신에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임재에 대한깨달음이 바 
로 웨슬리의 신앙 체험이었다. 즉 성경의 내용이 머리 속의 생각으로만 있는 것이 아 
니라 분명히 경험되는 신앙이었다. 이로부터 경건한 삶의 힘이 나오게 되었다. 
올더스게이트은그의 삶의 방법을근본적으로바꾸었던 것이다. 

(김기홍의 ‘전국의 기둥’ 에서) 

| 새7램융 소깨함lct I 

‘홍 지 창’ 형제를 소개합니다 

주유소 아르바이트를 함께 하던 후배의 인도로 교 
회에 나왔습니다. 교회간다는 생각에 설레이고 기 
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교회에서 말씀 듣고 예배드 
리게 되어 참 좋았고， 계속 성경공부하면서 예수님 
을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르바이트 일정이 잘 
조정되어서 교회에 매주 나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 

뚱챔 드립니다 

‘홍 찬 호’ 형제를 소개합니다 

대학생이며 초둥학교 때부터 친구였던 형제들의 
인도로 교회에 나왔습니다. 
예전에도 잠시 교회에 다닌 적이 있지만 오랫 
동안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었는데， 이번 
발걸음을 통해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신뢰함 
으로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원합니다. 
、 든든한 믿음의 친구들이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 

합니다. 
이 혜 선 (대학부 새가족 통신원) 

+ 양효실 i 그는 일로 우리의 장고를 }::I 고 ... (이사야 53:4) 

1교구 권인숙 권사f여78새) 뇌수종과 다리골절로 위독했으나 많이 호전되어 물리치 
료중입니다. 병의 치유와체력의 회복을위해 계속기도해 주십시오. 

5교구 최수영 잡샤(남55세)간암으로 지난 22일 동맥색전술 수술을 하였습니다. 믿음 
으로 낙망하지 않고 암과 위 출혈이 재발하지 않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6교구 흥동선 정도(남57세)갑상선암 방사선 치료를 중단하고 경과를 지켜보는 중입 

니다 병의 치-R플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15교구 이만예 정도(여14.세)사랑부 소속 정신지체아입니다.3주째 구토중으로 시달 

리고 있습니다. 병이 치유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자유함을 누리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1 7.교구 전경딴 잡새납82세) 대퇴부 골절로 지난 15일 수술하였습니다. 심신의 지침 

없이 빨리 회복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수 그리스도깨|서 우리의 모든 억엽과 고통을 담당하었습니다l 

l!담훨툴Aε톨 268장 온셰상위하여 

하띠 벨 알렌과 베이러스 벤자민 맥킨니가 1938년에 작시 · 작곡한 이 찬송가는 복음 
전따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선교찬송이다. 원문을 해설하면 

1절-사도 바울은 “전따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따하리요， 
기록된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롬 10 : 14 ， 15)라고 기록했고， 작시자는 “온 세 
상 위한 그리스도， 모든 나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소식을 전하는 일 이제 막 시작되었네 . 구세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듣지 못한 그들이 주의 말씀 모르고 죽게 버려둘 수는 없네” 
후령옹 세상 만민이 구세주의 사랑을 알도록 우리는 전하리라. 기도하라 매일 증거하리라 n 

2절온 세상 위한 그리스도， 죄 중에 빠져서 죽어 가는 뭇 백성 회개케 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메시지 
를 전따해。바리라. 그리스도 예수는 그들을 구원하시려 죽었으나 그의 사자를 보내서 사랑의 선물을 
전해 주기 전에는알수 없네” 
3절온 세상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거룩한 이름으로 그의 사자들 어디서나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 선 
포할 것이요. 주의 소식 가지고 멸리 뭇 가게되면 나는 어디에서나 말씀 증거 하는 써띔을 위해서 기 
도하리라” 

이 찬송은 찬송콕「세상을 위한 그리스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나를 포함한 온 세상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하며 증인이 되리라는 각오로 힘차게 불러야 할 것이다 
특히 후럼의 점 팔 분 음표와 십육 분 음표의 경우에 약 박자인고로 강하지는 않지만 정 
확히 그리고 명쾌하게 불러야 한다 (찬양위원회) 

용서로 용서 ... 
연풋스쳐가는 한순간의 잊혀지지 않는감동을붙잡는다. 

선교지에서 9개월만에 돌아와 펀 어머닌 딸을 기브스로 칭칭 감고 있었다. “병원비를 보험 
회사에서 다 대준다니 얼마나 고맙냐? 하나닝 은혜야， 은혜 트럭 교통사고인데 팔 하나 다 

진 것으로 끝났으니 은혜는 은혜다. 병원비를 대 준다니 그것도 은혜다. 어머니 직장을 잃으 
신 것도 쉴 수 있게 됐으니 역시 은혜다. 그래 모든 것이 은혜다. 하지만 뭐냐 이 쩡생함은. 
“어머니가 잘옷 한 거예요? 차도로 가셨구나 

“예수쟁이가 그럼 쓰나. 모법을 보여야지 모법을 

“그럼， 빨간 불에r 
“여l수쟁이가 그러면 쓰나 
“그런 .. . ?" 

“횡단보도로 건녔지， 파란 불이었고 
이것 봐랴. 순깐 내 얼굴엔 간약한 미소가 흘렀다. 어머니가 파란 불에 횡단보도로 건녔는 

데 트럭이 와서 치었다연 병원비로 끝날 일이 아니다. 부르는 게 값이란 말 이럴 때 쓰는 거 

지. 게다가 전치 12주. 법적으로 전치 8주 이상의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연 구속조치다. 피해 
자가 합의를 봐 줘야만 풀려날 수 있다. 어머니의 교통사고는 어쩌면 우리 가정에 횡채를 가 

져다 줄 수도 있는 일이었다. 

“가해자는 만나 보셨어요? 지금 감옥에 있죠r 
“아t..] ... ." 
“지금 감옥에 없어요? 그럴 리가 없는데. 내가 나간 동안 볍이 바뀌었나? 어머니， 그 사람 

한테서 우리 돈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 사람 감옥에 안 보내는 조건으로 돈 많이 요구해도 
돼요 

“그게 

“뭐라구요r 

이야기인 즉은 이렇다. 그 사람이 분영 잘못도 했고 돈도 받아낼 수도 있었지만 어머니가 
보아하니 가난한 노동자인 듯 싶었고， 난처해하기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단다. 그래서 경찰이 

“이 사람 벌줄까요r하는데 “무슨 벌을 줘요 .. 그냥 용서해요”했더란다 어허， 이련 한탄할 노 
릇이 있나. 몰라도 너무 모르는 어머니. 난 이렇게 한탄했고 어머닐 다소 원망하기에 이른다. 
이때쯤 말도 안 되는 일이 또 터졌다. 누나가 교통사고를 낸 것이다. 이번엔 반대로 누나가 

감옥에 가야 할 상황이었다. 하지만 상대는 어머니 같지 않아서 누날 감옥에 일단 넣고 흥정 
하기 시작. 결국 누나가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모든 것들이 거덜났다. 그리고 누나는 빚더미 

위에 앉았다. “그 피해자가 우리 어머니 같았더라연， 우리 어머니 같았더라면" 그래 우린 
이 런 생각을 하고 산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착하고 선하게 손해보고 용서하며 살고 난 그렇 
게 할 수 없다’ 라고. 어머넌 이런 상황에서도 “그래도 안 다쳤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은혜야 
은혜하고 말씀하신다. 
내가 잠시 또 주넘의 말씀을 잊고 있었구나. 용서하고 용서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사랑하고 사랑하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면지된 자로서의 자세가 아니겠는가. (권요셉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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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전도사의고민 
김 성 겸 (전도사， 중둥2부 부지도) 

몇 주 전 ， 평소에 좀 튀는 행동으로 자주 혼나곤 했던 학생 하나와 우연히 마주쳤지 

만곧마지막작별 인사를나누고헤어졌다. 외국으로유학을간다는그아이는그날 
이 마지막으로 교회에 오는 날이라는 것이다. 나는 그저 외국에 나가서 새로운 생활 
에 잘 적웅하고， 가서 열심히 하라는 둥 낙관적인 말들로 마지막 작별 인사를 채웠다. 
그러나 사실 내 속에서는 ‘아차r 하는 안타까움과 미안한 마음이 가득했다. ‘왜 진작 
그 아이와 더 친해지지 못했을까? 왜 그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그 생각을 이해하 
려고 노력하고 기도해주며， 그의 마음에 신앙이 잘 싹트도록 도웅의 역할을 하지 못 
했을까?하면서 후회했다. 다른아이들보다도특히 그학생에 대한후회와 미안함이 
컸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소위 말썽을 일으키던 아이 였기 때문이다. 

그나이，그시절， 그정도말썽 피우는아이들은종종 었다. 혼내 줄 때는흔내더라 
도 다른 때에는 늘 다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관심 가져주고 품어주는 것이 그런 학 

생들을 맡아 양육하는 우리 교사들의 모습이다. 어쩌면 그 누구보다도 더 마음0] 가 
는 것이 말썽을 피우는 학생일 것이다. 유학을 떠난다던 그 친구. 그렇게 삐풀어진 친 
구도 아닌， 교회에 열심히 나오며 다른 친구들과도 밝게 지내던， 단지 남들보다 쥔다 
는 이유로 충분히 감시와 질책 대상이 될 만한 그 친구. 내가 그런 아이들의 가까운 
교사이자 친구였어야 했는데， 내 스스로가 그렇게 해야 한다고 믿고 말해왔지만， 정 
작 그런 생각과 말들은 단지 속 빈 강정 에 불과했다. 그 학생이 외국으로 떠난다는 소 
식을 듣게 되었을 때는 이미 마지막 인사만을 나눌 수 있는 순간이었다. 말로만 떠들 
줄 알았지 정작 맡겨진 양을 난 돌아보지 못했다. 

교회의 교육환경 상 사실 내가 우리 부서 에 모든 아이들을 다 알 수는 없다. 그렇기 
‘ 에 아이들을 직접 만나는 일보다는 부지도 교육전도사라는 이름으혹 이런 저런 일들 
을 하며 부서 일을 돕게 된다. 그러나 솔직히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며 주일 하루를 보 
내기 때문에 내 스스로7} ‘전도샤 답다고 생각해 본 적은 한번도 없다. 정작 내가 전 
도사라고 유일하게 느끼는 때는 부서 활통이 모두 끝나고 난 후 학생이든 어른이든 

조용히 개인적으로나와 
이야기를나누기원하는 
사람들을만나，신앙의 
고민을듣고말씀에 비 
추어 권면하며 함께 기 

도하는순간이다. 이유 
는단한가지. 그때야말 
로내가정말양들을만나 

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문제는 나에게 있어서 양을 
만나는 순간이 그리 자주 일어 

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 양도 
몇몇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런 변에서 

하\..~냄 

김 소 영 (중동3부) 

우리가 Ol "ffl까지 ~I은 죠1'11- 말~IDt 

ål-나녕매l샌 우리어l꺼l 죠l 즐 울으 ιI~I 양습니다. 

우2.nl- 01뀌l까지 하나녕을 버ZJ 쩍은 양~IDt 

하나'-J깨l씬 우리 캠응 떠나ιI~I 양승니다. 

우2.1까 하나녕깨l 요우하는 「껏은 많~IDt 

하나LJ깨l덴 우2.1어l꺼l 요극하는 껏01 엉승 '-1(;1-. 

우2.1 는 하나녕을 으r"녕하고 엣~IDt 

하나녕빼”는 우2.1 즐 맨으/녕니다. 

난 반을 맡은 일반 교사들보다도 못하다. 
그래서 난 내 스스로를 ‘날라리 전도샤 내지는 

‘엉터리전도샤라고부른다. 

난 유학 떠난다는 그 학생을 만난 이후 내가 지금까지 잊어 왔던 영흔들에 대해 생 

각해 보았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 떻게 영흔들을 만나야 송F는가도 생각해 보았다. 
주위에 많은 분들이 내가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중보기도를 

하신다. 정말 감사하다. 그런데 한편으론 너무 과분하다. 솔직히 몇 안 되는 양들을 
돌보게 되더라도， 내게 맡겨진그몇몇 영흔들을위해 치열하게 살며 ， 그들을가르치 
고 기도하며 섬길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기도한다. 그리고 감히 이러한 고민 
을 교회의 모든 교사들과 나누고 싶다. 왜냐하면 이러한 목양에 대한 고민은 단지 교 
역자들만의 것이 아닌， 복음을들고사람을가르치며 양육하며 섬기는모든교사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 -

쇼ι킹μoe l) 숭 v[형'7캐 강}숭 가1%7F? @ 

또한 요엘서를 읽으실 때에는 메뚜기에 대한 교훈’ 을 염두에 두고 읽으시기 바랍니 

다. 메뚜기 떼는 하나님의 심판의 수단을 말하며 ， 실제적으로는 유다를 공격하는 이방 

의 군대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과 연관된 이 메뚜기 재앙은 세 가 

지 교훈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선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은 o}무 

도 피할 수 없는 것이며 ， 마지막으로 그 심판은 메뚜기 떼가 초목과 밭을 파괴하고 사막 

으로 만드는 것처럼 매우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것임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엘 

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죄악에 대한 위험과그 죄악의 대가가 얼마나 끔찍스러운 

지를 경고하려고 ‘메뚜기의 재앙’ 을 도입한 것입니다. 이 비유적인 경고는 메뚜기 떼 

로고통을 당한 경험이 있는 백성들로서는 분명하게 가슴에 와 닿는 하나님의 경고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엘서를 읽으실 때 ， 메뚜기 재앙’ 으로 묘사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기억하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요엘의 예언은 단계적으로는 유다가 아람에게 

공격당하고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함으로 성취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벌어지는모든 인류에 대한 최후의 심판을통해서 완전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나 요엘서를 읽으시면서 ‘여호와의 두렵고 떨리는 날 , ‘메뚜기 재앙’ 과 같은 

심판을 생각하시면서 동시에 ‘회개’ 와 ‘구원’ 을 함께 생각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심 

판하겠다는 경고는 자기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해서 그들을 구원시커겠다는 목적이 담 

겨있기 때문입니다. 즉， 심판에 대한 경고는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접근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대(히 12:6). 그래서 모든 성경은 회개에 대해 말하고 난 뒤 ， 언제나 

용서와 구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꾀 결정하셨을 때 

라도，주의 이름을부르며 돌이키는자들에게 성령을보내시며， 미래에 대한소망을주 

시논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비록 요엘서에는 ‘여호와의 날 메뚜기 떼’ 와 같은 두려 ! 

움에 사로잡히게 하는 심판의 메시지가 가득하지만， 그 모든공포를 단숨에 소멸시켜버 

리는 놀랍고 감격스러운 고백도 기록되어 있음을 기억하고 읽으십시오. “누구든지 주 

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n (올 2:32). 

(김동하 목사출표택 지되 

e s m 
6. 법ë.10I판하여 

(1) 법al일 특색 
창조자이샌 하나념온 거룩하샌 업리어| 의하여 가장 중대한 켓으로부터 ì~장 샤소한 켓어| 이르 

ìl끼~};I };I 도하시고 다스윈업니다 이명께 하나념깨|서 업리하시는 이유는 하나닝의 };I빼와 능력 

과 공의로우엄과 선ð~닝을 한송하께 하려는 「엇입니다， 

아댐의 타락과 인류의 모든 회와 닝 };I 어 천샤들의 죄까지도 하나념 넙리의 판힐 。}리이l 일습니 

다. 그러나 죠j악온 하나념에께서 나오는 갱이 아니라 피조물어|께서 나옵니다， 하나닝온 까장 꺼룩 

하시고 의로우셔서 죄를 만틀};I 도 아니하시고 조장하};I 도 않으업니다， 

물융 1. 하나님이 만톨율 보흔하시고 법뭔하시는 범법 충 일~쩍인 껏흩 무엇일짜요’ 

하나닝온그훈의 능력의 멀씀으로만물을불드시며 업리하업니다(δ1 1 :3) , 

률융 2, 이 셰생어 야나념일 업ar어 틀7'1 않는 껏이 9J.율짜요， 
장I-H 1안 마리도 하나념이 ðf락};I 않으시면 땅이| 멜어지지 않는다고 하었듯이 하나념의 업윈 

애 틀};I 아니하는 껏온 않습니다(마 10:29-30) , 

물융 ], 야곱일 까흑율 구훨하시끼 휘빼셔 요l엠율 얘굳어 보내상 톨흩 누구이뭘나요l 

그 모든 갱이 하나닝의 업리C얘 의한 껏이었습니다. 그러서 요앵온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샌들이 아니요 하나닝이시라”라고 ð~91습니다i 

(2) 법al외 목쩍 
하나닝째서는 };fìl흘 월1;1 아니하는 };~틀올 향하여서는 그들올 내버려 두어 그 업의대로 t생ð~께 

ð~업니다， 그러나 하나념을 핫으며 그 마용이| 하나념 두ìl흘 ìl뻐하는 7'~들어께는 한ðl 입재하시며 

성리δ}업니다， 

하나님이 때로 7'fìl의 빽생들어께 진노하시귀냐 고년을 주시는 이유는， 우뢰가 더욱 검손하며 하 

나닝의 도우성올 ìJ쩔δ| 바라고 의지하께 하검는 갱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법회의 ìl 효Jì~ 추어뼈 

도 의롭고 꺼룩안 목적을 휘하여 7'f샌들율 더육 생까꺼lðf업니다l 

톨융 1. 하나냄께서 힐톨 혀톨~I 않으시고 묵인하션 때까 잊엇을m요’ 
사렴이 하나냄이| 대하여 얼7'1 못하던 시대때는 무7'1 로 댄한 죠J훌 허물1;1 (않갱다고 ð~었습니다. 

그린나 이재는 모든 샤랑을 명하여 효j매하리고 하었습니다(행 14:16:17:30) , 

톨융 2, t>1스'1야까 끼도로써 그일 생명율 15‘-l!"U 연쟁 볕께 흰 후에 무손 이유로 다"1 그이께 힘노 

까 업t>t께 휠앨율m요， 

ðl스ìl야까 마융이 교만하여 그 벌은 온빼훌 보댐7'1 아니하9J.ìl 때문업니다(대하32:25) ， 

톨융 ], 하나냄m서 빼빼료 그훌일 7'1-버들어께 육헤SZI ，샤1 ， 흑 장뱅이나 고년훌 쭈시는 이유는 부OJ. 

일m요’ 
하나닝께 벌온 갱으로 인뻐 녀무 자고하};I (않깨 하시 ‘11 위힘OJ니다(고후 12:7-9) , 

(오용! 전도사고등부부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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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림 

1 장학헌금 오늘 1-'jL-5부 예배시 드립 
니다. 기도와 정성으로 준비하시기 바랍 

니다 

모임 

1 장로 월요새벽기도회 
일시 ‘ 29일(월) 새벽기도회 후 
ε암 교육관 109호 

2 안수집사회 화요새벽객회 
일시 :30일(화) 새벽기도회 후 
~소 교육판 109호 

3 교구위원회월례회 
일시 :오늘 15:30 
장소 · 선교관 5충(당회실) 

4 냄j전도부 연합 월례회 
일시 오늘 15: 15 
대상 . 각 전도부 회장，부회장 
잠소‘칼빈흉 

5 교정전도회월례회 
일시 .오늘 15:00 
g앙.메추라기훌 

6 안수집사 부부 찬앙연습 

1 김대길성도 
(김순육 집사의 부군， 연현숙 타교권 
사의 사위 ， 11교구 부판구역) / 20일 
별세 ， 22일장려l 

2 원경희 집사 
(권인행 집사 부인， 권윤행 권사의 올 
케 ， 7교구풍납2구역) / 20일 별세， 22 

일장혜 

1 이병노 군(이희석 성도， 김연향 
집사의 아들， 15교구)과 남혀|원 

양남상육 씨， 민명순 씨의 빨， 19 
교구) / 30일(화) 12:30 갈렬리흩 

2‘ 권태왼 군(권재열 씨， 박준란 씨 
의 아들， 영락교회)과 박형경 양 
(박상권 집사， 김연육 권사의 딸， 

9교구) / 11월 2일(금) 13:30 갈렬 
리훌 

월 일 

4 김종구 

11 
11 안종욱 
18 이형수 
25 조인제 

1교구 태신자 초정 진도잔1:1 

일시 : 11월 8일(목) 18:00 

장소 : 만나흘 

9교구 태신자초정 전도진1:1 

주민흥헌 

교회소석 

11월 주일 및 수요예배 기도 담당 

주일예배 (장로) 찬g뼈|배 수요예배 (권새 

II m rv v (안수집새 II 

임무천 이종섭 박인건 이하영 정쾌명 홍영숙 신숙재 

손 철 정운석 이병옥 차신득 차기풍 조순립 안욕실 
김은호 김의철 최무길 김환기 김창국 김동금 김정순 

한송규 엄필성 이 훈 진홍용 허 오 이인숙 권정순 

교회칙윈모짐 
1 근무직 및 지격 
@미화및 경비직 - 55셰 이하의 남자세례교인 
@ 음양과장 및 직원 - 30셰 이상의 남 · 녀 세혜교인 ， 음향 및 영상관련 경험자 
2， 제출서류 

@자펼이력서(사진포함)@자기소개서 @타교인은당회장추천서 
3，기간 11월 7일까지 ※ 기타서류는채용후제출 

일시 : 오늘 14:00 장소 : 버|다U훌 

징년1부 새신자 조정 전도잔1:1 

일시 :11월 18일(주일) 12:30 

장소:펴관때7호 

4, 서류 제출처 및 문의 충현교회 사무국 
(강남구 역삼동 665-1 \!!I 552•8200) 

대학부 총동원전도 집회를 위한 전시작품 모집 

저1 652호 

충현중보의창 

띠김성관 위임목사의 사역에 성령 

께서 통치하심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게 하시 

고， 언제나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 

는 정걸한 동로로 사용하여 주소 

서 . 

a 김창인 원로목사의 남은 생애가 
더욱 더 복음의 진리에 붙들리게 

하시고， 모든 교역자가 영혼에 대 

한 뜨거운 열정과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게하소서. 

일시 오늘 15:30(11월 4 ， 11일 통일) 

ε암.교육관 31Z호 
7, 권사임원 전체 수련회 

3 김형조 군(김형준 씨의 동생， 19 
교구)과 이미정 앙〈황주옥 권사의 

딸， 4교구) / 11월 3일(토) 13:00 
갈혈리훌 

4 이기록 군(이금성 써， 최광숙 집 
사의 아들， 8교구)과 順子 양(平 
根%市 써， 옆江 씨의 딸) / 11월 3 
일(토) 17‘00 센트렬시티 혜딩흥 ‘ 
5충(크리스탈흉) 

징년2부， 10월은 총동원의 달 

시간 :10월 E띨동안매주 1 2".30 

장소:교육관 314'호 

대학부에서는 11월 10일 총동원전도집회흘 위한 전시회를갖고자합니다 미술을 

전공하시는 청년 · 대학부및 일반성도들의 작풍을모집합니다. 

a 장로와 안수집사， 권사와 집사 

및 모든 직분자가 진리를 확신하 

며 ，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군사 

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게하소서 . 

일시 ‘ 29일(월) 09:30(본당 앞) 
~ 충현기도원 

8 권사4회월례회 
일시 : 31일(수) 수요1부 예배 후 
장소 ’ 영아부실 

9， 1 3 ， 16.교구 연합 엉성훈련 

일시 ‘ 30일(화) 
~ 충현기도원 

닙니전도회 

1 베드로 16지회월례회 

일시 ，오늘교구모임후 

ε앙 교육관 414호 
2 에스더 4지회월례회 
일시 11월 13일(화) 11 :00 
g암，영아부실 

3 에스더 10지회 월례회 
일시 오늘 15:00 
ε!:::Z:: 복지관 지하1충 

4 루디아3지회월례회 

일시 :11월 1일(옥) 11 :00 
~:영아부실 

5 마리아 1 4지회 월례회 
일시 ‘ 11월 1일(목) 영성훈련 후 
ε‘소·충현기도원 

08:3(H)9:00 

복지관 

장년3부， 10월은 흥톨윈의 당 

시간 :10월 E띨동안매주 12:30 

장소:교육관 307호 

전임 찬양지휘자초빙 

대 상 미술을 전공한 충현성도의 성화， 성구 작품 및 소장품 

제훌시한 : 11월 4일(주일) 17:00까지 

접 수 처 ’ 저12교육관 3층 대학부교사실 

전시기간 : 1 1월 1 0일(토)-1 8일(주일) 

전시ε& ’ 저12교육관 1층코01노니아훌 

문 의 , 대학부 생지처장 박종율집사 
New Cr，않tα 이세희(01 9-9 1경얘11 ) 

충현교회는 교회가 지항하고 있는 신렁한 예배를 위하여 보다 더 영적인 찬 

앙을 드리고자 교회음악에 헌신된 믿음있는 찬앙지휘자를 아래와 같이 초빙 

합니다 

1 자격 교회음악 지휘자로서의 결격시유가 없는 세례교인으로서 전임 

(fulllime)으로 교회음악에 헌신할 사람 

2‘ 제출서류 1) 이력서 1통(시진부칙) 2) 자기 소개서 1통 
-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딘되는 서류는 개별 통지함 

3 제출마감 2001년 11월 17일(토) 도칙 문에 한힘 
4 제출처 135-080 서울 강남구 역심동 665-1 , 충현교회 찬앙위원회 
x 서류 심사 후 먼접과 오디션 날짜를 개별 통지함 
X 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음 

X 문의는 충현교회 552-8200(교환 259번) 

빼1교를판공시며l 따를 엉시 장소 핸경 

09α}-{)9 :50 09:50-10:30 11 :α}-12 :00 12:30-13:30 13:30-15:00 

중둥2부 중둥2부 외국인선교부 

댄표흉낸] 
구 r A 감 

요션 7:00 

II 오션 9:00 

추엉 예배 
m 요션 11 :00 

(수화， 의핵흥사홈억 예예) 

IV 오후 1뼈의얘용셔용익예) 

v 오후3:00 
(생옹이가드려는예에) 

찬 양 예 배 오후 5:00 

수요 예 배 I요션 1 1:00 D 오후 7:00 

글요집 회 오후 7:00 

세 억기도회 요션 5:00 

앙소 

본당 
온당 
온당 

온당 
온당 

본당 
온당 
본당 
본당 

밍 충현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고， 성령 

의 통치를 받으며 ， 주어진 5대 목 

표를 성취하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게하소서. 

딩 모든 위원회에 속한 기관들이 

주어진 본분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함께 일해감 

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함께 

지어져가게하소서. 

딩 충현에 속한 모든 영흔들이 예 

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들의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에게 

첫 자리를 내어드리며 ， 성경 말씀 

과일치되는삶을 살게하소서. 

지하2층 (예배) (분반공부) (CJS힘집회) 

복지관 중퉁2부 중동2부 

지하3층 (교사모임) (분반공부) 
섬 · 기 · 는 · 분 ·를 j 

저12교육관 중둥3부 중퉁3부 중둥3부 

2층 203호 (교사모임) (예배) (분반공부) 

저12교육관 고풍부(-9: 10) ( 

2흥 202호 (교사모임) 

저12교육관 1용 중퉁3부 소년부 청년2부 

코01노니of흩 (분반공부) (분반공부) (GBS) 

저11교육관 4층 중둥1부 중퉁1부 유년부 청년2부 

414호 (예배) (분반공부) (분반공부) (집회) 

저11교육관 4층 초퉁부 

407호 (분반공부) 

본당지하 1충 외국인선교부 

갈릴리훌 (몽골팀집회) 

20이년도 하반기 정기김씨실시 
금년도 하반기 정기감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각 부서의 회계는 Of래와 같이 감사자료를 준비하여 10-11월 중에 감시를 받 

으시기바랍니다‘ 
대상기간 : 2001년 1월-9월 

2 대상기관 ‘ 각위원회스봐전부서 
단， 남녀 각 전도회는 제외 

(군 · 경찰 · 교정 · 실업인 이미용 · 학원 등특수전도회는본 감사를수감힐 것) 

3 제출서류 . 시산핍2091년 1월부Ei9월까:1:1 진체시싼표)， 

금전훌납부， 원장 영수증등증빙철， 시째 현금 또는 예금통쟁인감 포함) 

4 감^f실시기간 :2001년 10월부터 11월때막주일까지 5，김^f실시합 : 제1교육관뼈호감^f위원회실(#354) 

새 · 가 · 촉 · 올 · 환 · 영 · 합 · 니 · 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지 번호 시。 며 。 교구 소속부서 인도지 

834 ' 이영자 I 에스더 이창육헌호욕님(8) 848 19 
835 이현숙 

청 청소a년년앙}윷21부부부 
여 (1) 849 19 윤금자{6) 

836 김영억 4 영 욱(4) 850 1 
837 송현대 4 851 6 박박우우현현((44)) 838 깅보양 6 

I오!끽익우’갱。숭혹g 까1순지영q에{{ m…?1))) 

852 6 
839 오선진 7 소앙부 853 3 
없O 백주호 7 

갱갱청루년년년디221아부부부 854 6 예좋영염) 841 유지영 7 855 11 
842 김정용 7 856 19 
843 학세영 8 857 19 
844 융선자 8 루디아 배순명(8) 858 19 
845 최 성 16 소앙부 859 14 
없6 김민복은덕경 16 챙 한년나1부 860 14 
847 17 조인용(17) 861 14 

* 충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본딩 203.호 새가족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 위입목사 김성관 

l 시무장로 · 부목사 

김의철 조선근 김은호 노광헌 이홍성 이종대 정현민 김동하 차병준 
선쿄위원장 기획위원 성경연구원김 딩회시기 교퓨{원회 4 〈마。닙T 1교구 기획위원회 선교위원회 

오진국 이병학 윤인현 최대원 김병태 서광진 정해성 이준경 박인기 
틱O범정 교구위원징 선교위원 옹A써원징 15교구 2교구 3교구 9교구 애H때부 

엄펼성 강모용 오정헌 이 훈 여성기 류병희 노경묵 이종철 김영훈 
정핸부징 봉A써원 1교구징 친잉위원정 10.교구 대학부 17교구 11교구 ‘ 「드。-닙「 
남선우 서동석 정운석 김영길 여국근 김교성 송길환 이수근 이유진 
3교구장 딩회부서기 8교구정 .116교구정 12교구 16교구 외신부 8교구 5교구 

문홍구 조언제 김종구 최무길 안창덕 방준영 나광영 정진호 김용덕 
몽A태원 유아원깅 17교구징 때배위원정 13，교구 4교구 6교구 7교구 

김천채 이창호 차신득 김재명 이성욱 고광환 신성식 

할렐루O앤웹장 A빙부장 감A써원징 행징위원징 14교구 

박영식 김광남 이종석 윤성철 
봉A써원 제징위원징 5교구정 기획위원징 

· 찬양김독 강임구 
이하영 박인건 김인관 이병욱 
진도위원징 1교구정 6교댐 찌3교육위원정 

안종욱 최명환 임무천 이종섭 · 여전도사 
째징위원 1교구징 째2교육위원징 정년2부정 

정연회 김정자 송향자 신동자 윤인숙 
최기홍 ‘ 이갑재 진홍용 전홍렬 
예배위원 15교구정 긴축위원정 9교구정 

14교구 3교구 17교구 5교구 1교구 

이정우 김단용 황영일 손철 
김옥윤 한영준 김연식 홍순얘 이옥주 

새1택부징 쩌1교육위원징 건축위원 4교구징 
9교구 11교구 2교구 6교1 4교구 

한송규 김영수 정홍식 김환기 
김말자 안태순 최효심 백명자 김정연 

신혼가징부정 신교위원 진도위원 기획위원 
8교구 7교구 15，교구 12교구 10교구 

원웅철 이형수 안동현 황의만 
조옥자 강덕펼 김정신 장혜구 최문실 

1찍구정 정년1부정 O맨천뿜|징 대학부정 
j!드。T닙 16，교구 대학부 칭년1부 13교구 

김구형 최윤덕 이계인 박덕양 . 교정전도사 박양덕 
고등부징 실로앙전뱀장 입Of누엘찬양i징 얘배위원 

이태식 정태두 박홍규 권명옥 
10.교구징 진도위원 기브리앨않때징 뱅앨칭뱅{징 · 선교사 이소영， 최은아 
조종환 배춘식 김영달 이실호 쇄링카 
칭년2부부깅 영이부정 A땀국관리과징 뚫3부정 

l 협력선교시 허요생(이집퇴 
박찬섭 
예배위원 


